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띄어쓰기

(1)�의존 명사 vs�조사

�의존 명사와 조사의 형태가 같을 때 띄어쓰기가 문제가 된다.�왜냐하면 의존 명사는 띄어서 써야 하고 조사는 체언에 붙여서

써야 하기 때문이다.�그러나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.�

�의존 명사는 항상 관형어 뒤에 온다.�따라서 용언의 관형사형(-ㄴ,� -ㄹ)� 뒤에서는 띄어 주고,�체언 뒤에서는 붙여주면 되는 것

이다.�

∙ 대로 ▢예 �느낀∨대로�설명해라.�처벌하려면 법대로�해라.

∙ 뿐 ▢예 �소문으로만 들었을∨뿐이다.�믿을 것은 실력뿐이다.

∙ 만 ▢예 �그가 화를 낼∨만도 하다.�하루 종일 잠만�잤다.�파도가 집채만�하다

∙ 만큼 ▢예 �노력한∨만큼�대가를 얻는다.�집을 대궐만큼�크게 짓다.

�하나의 예외만 추가하자면 ‘만’이 체언 뒤에 오지만 의존 명사인 경우가�있다.� 이것만 조심하면 될 듯하다.� ‘시간,� 거리,� 횟수’를

나타내는 말 뒤에서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써야 한다.

�▢예 �십년∨만의 귀국.�두 시간∨만에 떠났다.�걷기 시작한지 1km∨만에 힘이 빠졌다.�세 번∨만에 시험에 합격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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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보기>의 설명에 따라 학습지를 푼 결과 중, 바르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(가) 한글 맞춤법 규정

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.

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.

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.

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.

(나) ㉠ 내게는 키가 큰형이 있다.

㉡ 나는 연필 한자루를 샀을뿐이다.

㉢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뿐이다.

① ㉠의 ‘큰’과 ‘형’은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겠군.

② ㉡의 ‘자루’는 제43항에 따라 ‘한’과 띄어 써야겠군.

③ ㉡의 ‘뿐’은 제42항에 따라 ㉢의 ‘뿐’과 달리 띄어 써야겠군.

④ ㉢의 ‘이해해’와 ‘줄’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겠군.

⑤ ㉡과 ㉢의 ‘이다’는 제2항에 따라 ‘뿐’과 띄어 써야겠군.

(2)�의존 명사 vs�어미

�겉으로 보기에는 형태가 같아서 띄어 써야 하는지 붙여 써야 하는지 구분이 어려운 어미와 의존 명사가 존재한다.�이들은 ‘의

존 명사 vs� 조사’보다 구분이 까다로운데,� 어미에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같은 ‘-ㄴ,� -ㄹ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.� 따라서

이들은 ‘의미’로 구분해야 한다.

∙ 의존 명사 ‘지’(시간과 함께 쓰임)� vs�어미 ‘-(느)ㄴ지,� -(으)ㄹ지’(그 외)

� �▢예 �그가 떠난∨지� 3년이 지났다.�너는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�모른다.

∙ 의존 명사 ‘게’(‘것’의 의미)� vs�어미 ‘-(으)ㄹ게’(그 외)

� �▢예 �할∨게�많아?�오늘은 내가 요리할게.

∙ 의존 명사 ‘바’(그 외)�vs�어미 ‘-(느)ㄴ바’(뒤에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해 관련된 상황을 미리 제시)

� �▢예 �느낀∨바가�무엇이냐?�우리의 미래는 정해진바�그에 따를 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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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의존 명사 ‘데’(뒤에 조사 결합 가능)�vs�어미 ‘-(느)ㄴ데’(그 외)
� �▢예 �의지할∨데(가)�없는 사람,�자동차를 수리하는∨데(에)�필요한 공구.�책을 다 읽는∨데(에)3일 걸렸다.�

� � � � �날씨가 추운데�외투를 입고 나가라

∙ 의존 명사 ‘듯이(=듯)’� vs�어미 ‘-듯이(=듯)’� vs�보조 용언(보조형용사)� ‘듯하다’�

→�이것은 앞의 형태를 보고 알 수 있다.�관형어 뒤에 결합했으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고,�어간 뒤 결합했으면 어미이므로 어간과 붙여 쓴

다.� ‘듯하다’는 의존 명사 ‘듯’과 용언 ‘하다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보조 용언이다.�어쨌든 ‘듯하다’의 ‘듯’도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.

� �▢예 �잘 모르겠다는∨듯이�눈만 깜빡인다(=잘 모르겠다는∨듯�눈만 깜빡인다).� -�의존 명사

� � � � �뛸∨듯이�기뻐하다(=뛸∨듯�기뻐하다).� -�의존 명사

� � � � �거짓말을 밥 먹듯이�한다(=밥 먹듯�한다).� -�어미

⤷�이 때의 ‘-듯 하다’는 보조 용언이 아니라 어미 ‘-듯’과 용언 ‘하다’가�우연히 나란히 온 결과이다.�당연히 어간 ‘먹-’�뒤에 결합되었으므

로 ‘-듯’이 어미라는 것은 알 수 있다.

� � � � �비가 올 듯하다.�-�의존 명사 ‘듯’과 ‘하다’가�결합한 보조 용언 ‘듯하다’

(3)�접사 vs�의존 명사

∙ 들
‘들’이 복수를 의미할 때에는 접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쓰지만,� 사물을 나열할 때에는 ‘등’과 같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

한다.

▢예 �사람들이 공원에 많다.� -�접사

▢예 �쌀,�보리,�콩,�조,�기장∨들을 오곡이라 한다.� -�의존 명사

(4)�보조용언의 띄어쓰기

�본용언과 본용언이 이어져 있을 때에는 무조건 띄어 쓰지만(▢예종이를 휴지통에 찢어∨버렸다).�그러나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이

어질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.

원칙 허용

불이 꺼져∨간다. 불이 꺼져간다.

어머니를 도와∨드린다. 어머니를 도와드린다.

얼굴이 늙어∨간다. 얼굴이 늙어간다.

고난을 이겨∨내다. 고난을 이겨내다

�그러나 보조용언의 앞에 오는 본용언이 합성 용언이거나 중간에 조사가 들어오면 보조용언을 띄어서 써야 한다.

원칙 허용

강물에 떠내려가∨버렸다. X� (떠내려가다:�합성 용언)

네가 덤벼들어∨보아라 X� (덤벼들다:�합성 용언)

잘도 놀아만∨나는구나 X� (보조사 ‘만’�들어감) 잘도 놀아나는구나 (O)

책을 읽어도∨보고 X� (보조사 ‘도’�들어감) 책을 읽어보고 (O)

위와 같은 보조용언은 별로 어렵지 않다.� 조금 헷갈리는 것이 ‘의존명사+하다,� 싶다’의 결합으로 보조 형용사가 만들어진 경우

이다.� ‘양하다,�척하다,�체하다,�만하다,�법하다,�듯하다,�성싶다’�등은 모두 의존명사 ‘양,�척,�체,�만,� 법,�듯,� 성’에 ‘하다,�싶다’

가�결합된 보조 용언이다.�이들도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위와 마찬가지로 본용언과 붙여 쓸 수 있다.

원칙 허용

비가 올∨듯하다. 비가 올듯하다.

그 일은 할∨만하다. 그 일은 할만하다.

비가 올∨성싶다. 비가 올성싶다.

잘 아는∨척한다. 잘 아는척한다.

�역시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에는 보조 용언을 띄어서 써야 하는데,� 이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‘양하다,� 척하다 ……’� 등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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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가 보조용언을 분리시키고 들어온다는 것이다.� 따라서 ‘본용언∨의존명사∨하다,� 싶다’로 띄어쓰기가 2번 일어난다.� 예시를

보자.

원칙 허용

비가 올∨듯도∨하다 X� (보조사 ‘도’�들어감)

잘난∨체를∨한다. X� (조사 ‘를’�들어감)

그는 믿을∨만은∨하다. X� (보조사 ‘은’�들어감)

버스를 놓칠∨뻔도∨하였다. X� (보조사 ‘도’�들어감)

☺참고 -� ‘만하다’,� ‘듯하다’의 띄어쓰기

�다른 것보다 유독 ‘만하다,�듯하다’가�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따로 다시 정리하도록 한다.

� ∙ 너도 그럴∨만하다.� -� 여기에서의 ‘만’은 의존 명사로,� ‘만하다’는 의존 명사 ‘만’과 용언 ‘하다’의 결합으로 구

성된 보조 용언이다.�보조 용언이므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.(▢예 �너도 그럴만하다)

� ∙ 파도가 집채만∨하다.� -� 여기에서의 ‘만’은 보조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.� 뒤의 ‘하다’는 우연히 나

열된 전체 문장의 서술어이다.� ‘파도가 집채∨만하다’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� ∙ 문제가 조금 어려운∨듯하다.� -� 여기에서의 ‘듯’은 의존 명사로,� ‘듯하다’는 의존 명사 ‘듯’과 용언 ‘하다’의

결합으로 구성된 보조 용언이다.� 보조용언이므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.(▢예 � 문제가

조금 어려운듯하다)

� ∙ 거짓말을 밥 먹듯∨하다.� -� 여기에서의 ‘-듯’은 어미이므로 어간과 붙여 써야 한다.� 뒤의 ‘하다’는 우연히 나

열된 전체 문장의 서술어이다.� ‘거짓말을 밥 먹듯하다’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#66 2015년 10월 고3
<보기>의 설명에 따라 학습지를 푼 결과 중, 바르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선생님 :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요.

그렇지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에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해요. 예

를 들어, ‘도와드리다’의 경우 ‘드리다’가 보조 용언이니까 ‘도와 드리다’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‘도와드리다’

도 허용하는 것이지요. 그럼 선생님 설명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까요?

    


